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‭기획의도‬

‭어른이란‬‭수많은‬‭경험들을‬‭가진‬‭존재를‬‭말한다고‬‭생각한다.‬‭그리고‬‭그‬‭경험들로‬‭실제‬‭경험하지‬‭않은‬

‭것까지‬ ‭어느정도‬ ‭판단할‬ ‭수‬ ‭있는‬ ‭사람들이라고‬ ‭생각한다.‬ ‭그러나‬ ‭실제‬ ‭경험한‬ ‭사람‬ ‭앞에서는‬ ‭그‬

‭판단들이 소용이 없어지지 않을까.‬

‭그런‬‭점들을‬‭고려했을‬‭때,‬‭어른이란‬‭무엇일까를‬‭표현하고‬‭싶었다.‬‭‘누가‬‭어른이다’라는‬‭결론을‬‭내기‬

‭보다는‬‭누가‬‭어른인지에‬‭대한‬‭판단을‬‭하기‬‭위한‬‭단초를‬‭보여주는‬‭것을‬‭목표로‬‭구성했다.‬‭그러나‬‭일단‬

‭이런 메시지와 상관 없이 영화 자체를 재밌게 만들고 싶었다.‬

‭로그라인‬

‭알바 첫 날, 지각해버린 직원은 부리나케 가게 안으로 달려들어온다.‬

‭등장인물‬

‭-‬ ‭이모님‬ ‭:‬ ‭60대‬ ‭여성‬ ‭꼰대,‬ ‭자신이‬ ‭많이‬ ‭알고‬ ‭있다고‬ ‭생각하여‬ ‭가르치길‬ ‭좋아하고,‬ ‭말이‬ ‭많음,‬

‭자존심이 쎈 편.‬

‭-‬‭알바생‬‭:‬‭20대‬‭초‬‭청년.‬‭겉으로는‬‭덤벙대고‬‭일을‬‭잘‬‭못하는‬‭것처럼‬‭보임.‬‭눈치를‬‭많이‬‭봄,‬‭그러나‬‭그‬

‭와중에 감정이 얼굴에 살짝씩 드러남.‬



‭#S1‬

‭제목 대신 챕터명이 흰 화면에 검은 글씨로 페이드인‬

‭Chapter 1 달려야지‬

‭#S2 치킨집 내부 주방 (N)‬

‭글씨 페이드 아웃되면서 첫 대사가 나온다.‬

‭흑백 화면. 음성 대신 자막이 나오고, 알바생이 거칠게 숨을 헐떡이는 소리와 주변음이 들린다.‬

‭알바생이 방금 도착한 듯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다. 눈치를 많이 보는 표정.‬

‭전체 검은 화면으로 순간 바뀌면서 커다랗게 자막이 나간다.‬

‭“아니!!!!”‬

‭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고 인상을 잔뜩 찌푸린 이모의 얼굴이 클로즈업된다.‬

‭자막과 입 모양이 다르다.‬

‭이모(자막): 첫 날부터 그렇게 늦으면 어쩌자는거야?‬

‭알바생(자막): 죄송합니다. 버스를 놓쳐가지구요.‬

‭이모가‬ ‭새로‬ ‭온‬ ‭알바생에게‬ ‭이것저것‬ ‭가르치고‬‭있다.‬ ‭한‬ ‭쪽에‬ ‭기대어‬ ‭서서‬ ‭삐딱한‬ ‭자세로‬ ‭연설을‬

‭하듯 많은 말들을 쏟아낸다.‬



‭알바생의 흐르는 땀과 이모님의 쉬지않는 입이 차례로 클로즈업된다.‬

‭이모(자막): 아휴. 암튼 이건 이거고, 저건 저거야. 이건 저게 아니고 저건 이게 아니니까 명심하고.‬

‭그걸 알아야 어딜 가서든 칭찬 받는거야. 시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!‬

‭알바생(자막): 아하~ 넵 알겠습니다!!!! 이건 이거군요!‬

‭이모가 약간은 미심쩍은 눈빛으로 알바생을 본다.‬

‭이모(자막): 그러니까, 알바를 처음하는 거라고? 잘 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?‬

‭청년(자막): 아,,, 이래보여도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많이 도와서요,‬

‭잘 할 수 있습니다!‬

‭청년은‬ ‭약간‬ ‭어리숙한‬ ‭표정과‬ ‭몸짓으로‬ ‭어필한다.‬ ‭주먹을‬ ‭꽉쥐어‬ ‭올리며‬ ‭말을‬ ‭하지만,‬ ‭그‬ ‭자세도‬

‭어정쩡하다.‬

‭이모(자막): 암 그래야지. 뭐 여자면 집에서 집안일 정도는 다 했을테니까~‬

‭그려, 한 번 해봐. 여기가 일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어~ 여기가 일 배우기 좋아. 이제 오픈했으니까.‬

‭(능청) 그리고, 일은 원래 장인한테 배워야지~‬

‭청넌(자막): 넵넵!‬

‭이모(자막): 자. 이게 칼이야. 날과 등이 다르지. 잘 봐.‬

‭이모의 칼놀림이 예사롭지 않다. 순식간에 파를 다 썰어버린다.‬

‭청년이 약간은 기계적으로 놀라는 시늉을 한다.‬

‭이모(자막): 봤어?‬



‭이모가 다음으로 오이를 썬다. 말도 안되는 얇기로 오이가 썰려있다.‬

‭청년이 약간은 과장하며 더 놀라는 반응을 보여준다.‬

‭이모(자막): 봤어?‬

‭이모가 다음으로 당근을 썬다. 그리고 당근으로 연꽃을 만든다.‬

‭청년이 약간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.‬

‭이모(자막): 봤어?‬

‭청년(자막): 와.... 대단하시네요.‬

‭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시지를 가져온다.‬

‭이모(자막): 이게 말이야.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가능하긴 해.‬

‭근데 몇십 년을 하다 보면, 눈 감고도 할 수 있어.‬

‭청년은 이제 그만 보고싶다는 듯 표정을 짓는다.‬

‭그 표정을 눈치챈 이모가 약간은 찌푸리며 눈을 진짜로 감는다.‬

‭청년(자막): 아하….넵넵!‬

‭이모(자막): (심호흡하고 비장한 표정으로) 잘 봐.‬

‭이모가 눈을 감더니 소시지를 썰기 시작하는데, 첫 번째부터 손을 썰었다.‬

‭암전과 동시에 썰리는 소리.‬



‭#S3‬

‭흑백 화면. 챕터명이 페이드인 됐다가 아웃이 된다.‬

‭Chapter 2 피가나면‬

‭칼라 화면, 음성이 나온다.‬

‭#S4 치킨집 내부 주방 (N)‬

‭손가락 부분부터 컬러로 나오고 주변으로 퍼진다.‬

‭이모: (아파서 소리를 지른다)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!‬

‭이모가‬ ‭아파서‬ ‭어쩔‬ ‭줄‬ ‭몰라한다.‬ ‭청년은‬ ‭그‬ ‭주위에서‬ ‭진정시키려고‬ ‭하는데,‬ ‭이모의‬ ‭당황이‬ ‭더‬

‭거세다.‬

‭그리고 곧 손가락을 휴지로 감싸 피를 막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간다.‬

‭그‬ ‭뒤에‬ ‭청년의‬ ‭차분한‬ ‭행동이‬ ‭보인다.‬ ‭냉동실에서‬‭얼음을‬ ‭꺼내고‬ ‭비닐봉지에‬‭잘린‬‭손가락을‬‭주워‬

‭물과 함께 같이 넣는다.‬

‭#S5 치킨집 바깥 거리 (N)‬

‭이모는 밖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택시를 부르려고 쏘다닌다. 과호흡처럼 보일 정도로 헐떡인다.‬

‭청년이 나와서 비닐봉지를 챙겨주며 말한다.‬

‭청년(음성+자막): 이모님, 진정하세요. 저쪽으로 쭉 뛰어가시면 병원 3분도 안 걸려요. 이거‬



‭가져가시구요.‬

‭그리고 병원을 가리키는 청년의 검지 손가락이 짧다.‬

‭그러자 이모님이 뛰기 시작하는데, 뛴다기보다는 아픈 무릎 때문에 빠른 걸음에 가깝다.‬

‭#S6 병원 앞 (N)‬

‭이모가 병원 앞에서 알바생이 준 봉지를 주섬주섬 꺼낸다.‬

‭그리고 떨어트리는데, 소시지가 굴러 떨어진다.‬

‭타이틀 + 크레딧‬

‭<피가나면 달려야지>‬


